
우리가 알던 야구가 달라지고 있다.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재미’라는 말과 ‘야

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격언이 사라질지 모른
다. ‘지루한 스포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야구의 추세에 맞춰 KBO리
그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팬들의 관심을 끌어내

기 위해서다.

뀫늘어나는 경기시간, 사라진 완봉·완투
미국 스포츠매체 ‘디 애슬래틱’의 켄 로젠탈은 6일

(한국시간)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가 한 번 등판하면 최소 세 타자는
상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수노조에 제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선수노조는 반대급부로 ‘내셔널리그
에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
용도 포함돼 있다. 로젠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고 덧붙였다.

MLB에서는 수년째 경기당 등판 투수가 늘어나
고 있다. 2014년 한 팀 평균 3.98명에서 2015년
4.11명∼2016년 4.15명∼2017년 4.22명∼2018년

4.36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선발투수를 제외하면
경기당 세 명의 불펜투수가 등판한 꼴이다. KBO리
그도 마찬가지다. 2014년 4.28명∼2015년 4.33
명∼2016년 4.45명∼2017년 4.19명∼2018년
4.35명으로 매년 경기당 한 팀 평균 등판투수가 4명
을 훌쩍 넘었다.

‘불펜야구’가 득세하면서 완봉과 완투는 자연스
레 급감했다. 2014년 완투 118회, 완봉 65회를 기록
했던 MLB는 지난해 42완투, 19완봉에 그쳤다. 5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27완투,
12완봉이 나왔던 KBO리그도 지난해는 17완투,
4완봉에 머물렀다. 그 자리를 불펜투수가 메운다는
것은 곧 투수교체의 증가를 의미한다. 경기시간 증
가는 당연한 결과다.

MLB의 평균 경기시간은 20세기까지 3시간의 벽
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년을 살펴보면
2015년(2시간56분)을 제외하고 4년에 걸쳐 3시간을
넘겼다. 그나마 지난해 3시간00분으로 살짝 줄었지
만, MLB 사무국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젊은층
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2시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야 한다는 방침이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취임
직후부터 경기시간 단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동
고의4구 도입, 마운드 방문 제한 등 규제를 늘렸지만
실효는 없었다. ‘투수 등판 시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
게 되면’ 왼손 스페셜리스트 등의 필요성이 사라지
면서 앞선 시도들에 비해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여겨진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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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펜야구 대세…평균 경기 3시간 훌쩍
자동 고의4구 도입 등 대책 실효 없어
MLB 꺋투수 최소 3타자 상대꺍까지 고려
WBSC선 꺋7이닝제꺍 스피드업파격실험
꺎팬 우선꺏…꺋야구는 9회꺍 전통 바뀔 수도

야구,시간과의전쟁
지금까지이런지루한경기는없었다.야구인가,마라톤인가…꺎2시간30분대에끊어라꺏

전국대GK김병지 꺎인생 2R구단주꿈꾼다꺏 ▶6면

김승호 신치용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신치용 선수촌장의 과제는?
▶8면

SBS 꺋골목식당꺍

연일논란…SBS예능총체적위기 ▶13면

2019년 2월 8·9일 주말판sportsdonga.com 10판eekend 축구 해외진출 50년사이강인,차붐을넘어라!
▶10면

지난해 10월 27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3차전은 장장 7시간20분 동안 펼쳐졌다. 전광판(위 사진)에 아로새겨진 스코어 2-2의 균형은 연장 18회말 다저스 맥스 먼
시(아래 사진 13번)의 끝내기홈런으로 간신히 깨졌다. 흥미진진한 명승부였지만 ‘무박 2일’의 경기시간은 옥에 티였다. 꾸준히 경기시간 단축을 추진해온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급기야 한 투수가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도
록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 AP뉴시스


